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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 신문 기사에“튀면 너무 힘든 인생, 평

타가 목표인 무나니스트”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

에 들어왔다. 요즘 2000년생들은 앞서지도, 뒤처

지지도 않는 무난한 삶을 선호한다는 기사였다. 

2000년생들의 부모 세대인 X세대 (1965-1980

년생)는 남들과 다름을 추구했고 다름을 우수성

이나 성공의 열쇠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자녀들

은 노력해 얻은‘다름’으로 우수해져도 성공이 

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.

묘하게 공감 가는 기사였다. 내가 바로 X세대를 

거쳐 부모가 되었는데 내가 좀 특이하거나 개성 

있는 것을 권하면 아이들은 평범하거나 무난한 

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. 얼마 전 아이 학교 전교 

회장 선거를 할 때도 그랬다.  다른 후보들과 달리 

전학생 출신이라는 핸디캡이 있으니 무조건 다

른 후보들과 달라야 승산이 있다고 특이하게 하

라고 계속 훈수를 두었지만 아이는 나의 제안은 

하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.“다른 아이들이 

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? 놀리지 않을까?”하

는 걱정에 좀 더 평범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. 

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된 데는 학교가 한몫 

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.  이번에 아이가 전교 회

장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 공약 중 하나로“무비 

데이”를 내세웠다. 미국 학교에서는 자주 갖는 행

사인데 참석 가능한 학생들만 학교에 모여 함께 

영화를 감상하는 것이다. 주위에서도 재미있겠다

며 반응들이 좋았다. 그런데 공약을 제출하자마

자 담당 선생님이 바로 제동을 걸어오셨다. 학교

에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

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. 아

이는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였고 일단 아이에게 

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일러주고는 한국 저작권협

회로 문의 전화를 걸었다. 확인해보니 DVD로 출

시된 지 6개월 이상된 영화는 저작권에 문제 없

이 단체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국과 비슷한 

모양이었다. 

같은 날 오후 늦게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먼저 

전화를 주셨길래 확인된 사실을 알렸더니 선생

님 음성이 뭔가 미적지근한 게 달갑지 않은 눈치

다.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뭔가 새로운 

일을 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업무 과중에 대

한 두려움이 팍팍 느껴졌다. 

한국에 살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일이다. 회사, 

공기관,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는 대체로 나서는 

사람, 새로운 제안을 하는 사람, 아이디어가 다양

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다. 그냥 원래 하던대로, 

기존 방법대로,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선호한

다. 그게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이다. 새로운 사람

이 들어 와서 새로운 제안을 하면 물을 흐린다고 

생각하고 획기적인 제안이라도 하면“어 그거 좋

은데 당신이 직접 맡아서 하면 되겠네.”하는 식

으로 일 폭탄을 던져준다. 그러다보니 눈치만 슬

슬보다가 결국 그 나물에 그 밥, 늘 하던 사람들

이 늘 하던 식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. 

튀면 너무 힘든 인생, 말로는 창의적인 사람이 

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사회는 창의적인 사람

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

다들 그냥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꿈일 

수밖에 없다. 어릴 때 영재 소리까지 듣던 똑똑한 

아이들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그저 안정적인 

공무원이 최고라고 확신한다.  2019년도 국가 공

무원 9급 공채 경쟁율이 39.4 : 1이었다니 말하면 

무얼하나……  

아무리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

평범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잘 풀린 인생이라지만 

최종 목표가 안정적인 공무원, 중산층, 평범한 무

나니스트라니 뭔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. 

우리 아이들만큼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인생도 좋

지만 좀 더 재미있는 꿈을 꾸워도 괜찮지 않을까 

하고 나는 바라고 있다.  

튀면 너무 힘든 인생
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

는야 1.5세 아줌마’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인 필자가 한국 생활

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
